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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아시나요?
-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

실직, 휴폐업, 가계 소득 감소 등의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

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역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‘명예

사회복지공무원활동’을 통한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

혔다.

○ ‘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’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

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.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

중심으로 생활업종종사자(집배원, 배달업종종사자, 부동산중개인, 

공동주택관리자 등), 신고의무자(사회복지시설종사자, 의료인, 교사, 

경찰, 구급대원 등), 마을의 이·통장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

기반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종의 인적안전망

이다.

○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면 읍면동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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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는 역할을 한다. 위기가구 밀집 지역을 방문해 고위험 가구를 

모니터링하기도 한다. 무보수의 명예직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

155개 읍면동에서 1만3천여 명이 활동 중이다. 이들은 작년 한해 

1만1755가구를 발굴해 18억6570만 원 가량의 공적 복지급여 및 

민간연계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. 

○ 특히,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현금, 쌀, 김치, 감자 등을 

기부했을 뿐만 아니라, 대상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마스크를 

전달했으며,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비롯한 주민에게 긴급재난

지원금 신청서 및 이음카드를 전달하기도 했다.     

○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고, 동네에 위기상황에 있는 주민을  

발굴하고,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

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청을 하면 된다. 

○ 신순호 시 생활보장과장은 “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소외될 수 

밖에 없는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까이에서 한번 더 

살펴줄 수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통해 사전에 위기

가구를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겠다.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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